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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충남지역
인력 및 교육훈련 
심층 조사 보고서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통계 이용 및 해석상의 유의사항

   m 본 보고서는 충남지역 사업체의 인력 및 훈련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2024년도 충남지역 인력 및 교육훈련 심층조사』 분석결과를 수록한 보고서임

   m 조사대상 업종은 산업별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2023년 12월 기준 고용

보험 사업장 명부 중에서 해당 지역 내의 상시종사자 1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체를 

대상으로 함

   m 심층조사에 대한 분석결과는 조사에 응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모수추정

한 결과이므로, 세부 항목의 합이 전체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인력의 수의 경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결과이며, 비율 등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제시함

   m 각 자료별 출처 및 분석 기간이 상이하므로 해석 시 반드시 출처를 참고

       하여 해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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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산업 요약

     l 본 분석상에서 정의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산업분석 및 수요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l 반도체는 정보 저장과 처리 두 목적에 따라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로 
구분되는데, 후공정 기업과 제조 장비·부품·소재 기업 모두 포함되며, 디스플레이는 
크게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와 최근 축소 중인 액정 디스플레이(LCD) 두 가지로 
구분되며, 종합 정보 입출력 장치로 산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음

     l 국내에서 가장 강점이 있는 주력산업 중 하나인 반도체 시장과 디스플레이 시장은 
2018년까지 점차 산업이 성장하고 있으나, 2019년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 혹은 감소 상태에 머물러 있음

       - 특히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 1위에서 2위로 떨어지며 중국에게 추월
당하여 초격차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나, 일부 정책들이 디스플레이보다는 반
도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

       -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율을 늘리고 고부가 핵심 품목에 대한 해외 의존성을 
낮추기 위해 산업 관련 지역 클러스터들을 구축하는 방향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함

연도 수출액 수출 증가율 수입액 수입증가율 반도체
시장점유율

디스플레이
시장점유율

2017년 1,253.4 43.5 462.7 16.8 21.4 44.4
2018년 1,514.1 20.8 499.3 7.9 23.7 42.6
2019년 1,144.3 -24.4 517.3 3.6 18.5 40.2
2020년 1,171.8 2.4 535.9 3.6 18.4 36.8
2021년 1,493.8 27.5 642.9 20.0 19.9 33.3
2022년 1,503.3 0.6 785.8 22.2 17.7 36.9
2023년 1,172.3 -22.0 659.7 -16.0 - 33.4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동향

[ 표 1 ] 반도체·디스플레이 수출입 동향
(단위 : 억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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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충남지역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은 꾸준히 사업체 수가 성장하고 있는 주력산업이나 
2022년도의 경우 대기업의 투자 및 수요의 감소, 액정표시장치(LCD) 사업 정리 등
의 영향으로 종사자 수가 소폭 감소함

       - 충남지역은 반도체·디스플레이와 관련하여 주요 대기업들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대기업과 주요 협력사들이 밀집해있어, 관련 산업이 두드러지게 발전해있음

산업별
2018 2019 2021 2022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제조업 18,422 293,530 19,050 299,436 24,704 318,380 25,584 315,551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1,120 56,777 1,185 56,824 1,850 64,520 1,982 57,052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80 2,927 79 2,931 87 2,208 94 2,111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제조업 6 3,101 5 3,079 7 3,244 8 3,018
기타 산업용 유리 제조업 7 55 6 60 6 11 6 11

메모리용 전자직접회로 제조업 15 5,524 13 4,621 15 6,070 20 4,843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지집적회로 제조업 11 1,067 13 1,186 19 1,325 20 1,332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15 176 14 173 16 273 14 276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 113 2,962 155 3,282 422 4,773 431 4,978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40 2,722 44 2,895 57 3,246 62 2,773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9 20,490 12 20,403 10 21,895 11 14,666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20 288 19 180 23 255 28 306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5 26 5 51 6 23 6 23

경성인쇄회로기판 제조업 5 126 5 130 8 88 6 99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4 103 4 105 9 211 8 183

전자 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 656 26 615 26 506 28 558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71 1,058 74 1,105 125 1,218 129 871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67 2,239 63 2,178 99 2,692 101 2,662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13 563 14 595 20 962 21 967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528 9,022 542 9,883 787 12,051 865 13,013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85 3,672 92 3,352 108 3,469 124 4,362
제조업 대비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비중(%) 6.1 19.3 6.2 19.0 7.5 20.3 7.7 18.1 
자료: 통계청, 전국 사업체조사
※ 2020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는 경제총조사로 대체되어 시행되었는데 2020년 경제총조사에서는 시도·산업별 사업체수 

조사가 세분류 단위까지만 이뤄져 본 표에서 2020년을 제외함

[ 표 2 ] 충남 제조업 및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 현황(2020년 제외 2018~2022)
(단위 : 개사, 명, %)

     l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지정 준비, 산·학·연 종합 추진 정책 논의 등 산업 개발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안을 기획·마련함

       - 삼성 디스플레이와 연계하여 천안·아산 중심 특화단지 신청 등을 통해 지역 내 혁신
자원 집적화, 전략기술 개발 및 조기 사업화, 기술 교류 및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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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인력 양성에 있어서는 정부에서는 관계부처 합동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학사급 및 석·박사급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함

       - 국내에서는 대학 내 계약학과, 특성화 대학, 아카데미, 대학원, 교육연구단 등 산
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인력 양성 과정을 개설하고, 실습 기회 등을 제공함

       - 해외로는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비자 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해외 연구자가 
국내 유입 시 거주 지원을 제공하는 등 첨단기술과 인력 교류를 촉진하며, 다양한 
포럼, 공동연구를 추진함

     l 충남에서도 민선 8기 충남경제산업 발전 전략에서 첨단혁신경제 부문에 대한 초격차 
대응을 위해 차량용 반도체 종합 지원센터를 건립하여 학사급 인력을 양성함

       - 또한, 충남형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 내 대학과 기업을 연결하여 첨단산업 
내 인프라를 구축하여 자율적 혁신 체계를 조성함

     l 2024년 충남 주요 업무계획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직업체험관 건립을 추진하여 직업 
체험시설 유치를 통해 미래 인재를 확보함

       - 더불어 평생직업교육, 복수학위제, 해외인턴 등을 통한 글로벌 교육체계를 구축하
는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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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심층 조사 결과 요약

     l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의 심층조사는 2023년 12월 말 고용보험 DB에 등록된 종사
자 규모 10~299인 규모의 충남 소재 사업체를 대상으로 220개사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모수 추정하여 제시함

     l 심층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530개사의 상시근로자 수 24,691명 
중 62.4%가 생산기능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l 2024년 채용 예정 인력 1,776명 중 상반기 실제 채용 인력은 1,494명으로 84.2%를 
채용 완료하였으며, 계층별로는 최근 3년 이내 고등학교 졸업자의 채용이 가장 많았음

구  분 합계 사무관리직 연구개발직 생산기능직 영업판매직 기타

2024년 채용예정 
인력현황 1,776 282 186 1,265 26 17

상반기 실제 채용 
인력현황 1,494 259 124 1,071 23 17

고등학교 졸업자 224 54 0 171 0 0
중장년 근로자 26 12 2 3 - 10
외국인 근로자 58 - - 58 - -

[ 표 3 ] 2024년 채용예정 인력현황
(단위 : 명)

     l 2025년 차년도 직원 채용 수요로는 내국인 총 808명, 외국인 총 93명을 필요로 하
는데 그 중 생산기능직에서 내국인 621명(68.9%), 외국인 93명(10.3%)을 필요로 함

       - 외국인 계층에 대한 수요는 생산기능직 위주로 나타나며, 내국인 채용 예정 인원 
중 내국인 구인이 어려울 경우 외국인 인력으로 대체 채용할 예정인 업체는 
23.7%로 최대 채용가능한 외국인 인원은 220명으로 나타남

       - 제조업 특성상 문제도 있으나, 신규 채용보다 퇴직자 수가 많아 내국인 채용이 원
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체 채용까지 합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는 
최대 313명까지 채용 의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져 전체 약 34.7%가 외국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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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될 것으로 보임

구  분
합계 사무관리직 연구개발직 생산기능직 영업판매직 기타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2025년 계획 808 93 92 0 64 0 621 93 24 0 7 0

[ 표 4 ] 2025년 채용계획 인력현황
(단위 : 명)

     l 신입인력 채용 시 인력양성이 가장 시급한 직무인 생산기능직의 신입 인력에 대한 
요구 역량으로는 초급 수준의 조립, 부품 생산의 생산 기능에 대한 부분이 수요가 높
게 나타남

       - 특히, 기계수동조립(15030101)과 전자부품생산(19020202) 등의 조립과 생산의 기
계 조작 관련 부분이 가장 높았으며, 일부 환경설비설계(14040105) 수요도 있음

     l 심층조사 결과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내 인력이 가장 부족한 분야로는 공정·생산 
지원(종합 공정, 생산관리, 안전 등)에 대한 인력 양성을 필요로 함

     l 따라서 향후 1년 내 재직자 훈련이 필요한 직종으로는 공정, 생산 관련된 생산기능
직의 수요가 가장 높았고, 그중 17.0%가 품질관리(02040201. QM/QC관리)로 나
타나며, 좌담회 결과 디지털화 관련 부문, 신규 제품 개발 등 신기술 관련 교육과정
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재직자 필요 훈련은 대부분 8시간 이하를 선택하였으며, 희망 교육훈련 형태가 기
업 내 멘토링 등을 통한 OJT 방식(57.2%)이 가장 많은 것으로 미루어보아, 재직
자에게 근무시간 내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 훈련 시간
을 낮게 응답한 것으로 보여짐

       - 또한 좌담회 결과 일반적 업무 관리, 확장을 위한 관리 분야나 어학 교육 등에 대
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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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필요 기업 수 직종 내 
기업 수 1순위 교육 분야(NCS)

1순위 기준
훈련수준 적정훈련시간 예상참가인원

사무관리직 168개사 02020302. 사무행정(41개사) 경력없음
(36.6%)

8시간 이하
(92.2%) 50명

연구개발직 105개사 19030603. 
반도체장비(19개사)

1-3년 미만
(58.8%)

8시간 이하
(65.4%) 38명

생산기능직 377개사 02040201. 
QM/QC관리(64개사)

1년 미만
(55.1%)

8시간 이하
(82.0%) 209명

영업판매직 76개사 10010101. 일반영업(24개사) 1-3년 미만
(65.0%)

8시간 이하
(100.0%) 24명

[ 표 5 ] 향후 1년 내 재직자 필요훈련
(단위 : 개사, %, 명)

     l 전반적 경기 상황으로는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점차 성장할 것으로 나타나지만, 경기 수
준은 현재 감소 후 향후 소폭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앞서 산업분석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액정표시장치(LCD)와 관련된 사업 축소 등
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이는 현재 미국 대선, 원자재 공급망 문제 등 현재의 불안정한 
경기 상황과도 연관성이 있음

       - 탄소중립정책 등의 영향으로 인한 산업구조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반도체·디스플
레이 산업의 기업들은 대부분(82.3%) 거의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는데, 
100~299인의 상대적 규모가 큰 기업들 또한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과반수 이
상 나왔으며, 고용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함

       - 실제 산업전환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전문가의 견해에 비추어보면, 전체적으로 산업과 
관련한 이해도나 추세 변환에 대해 둔감한 상황으로 나타남

     l 최근 1년간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과 관련하여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불안정한 원자재 공급으로 나타나, 불안정한 경기 상황을 드러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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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 전반적 경기 – 2023년 실적 및 2024년 현재, 2025년 전망

(단위 : 점(5점 평균))

     l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로로는 공공 직업소개(알선) 기관을 통한 것으로 나타나며, 
모두 상용직으로 고용하고 있음

       -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의 93.2%가 생산기능직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평
균 연봉은 2,942.2만원으로 나타나며 복리후생으로는 거주 지원(77.4%)을 주로 
제공함

     l 외국인 근로자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는 21.3%로 주요 내용은 한국어, 문화교육, 
기본 산업 관련 교육, 안전교육 등 직무 교육 보다는 기초소양교육 위주로 진행되었음

       - 향후 외국인 근로자에 제공이 필요한 교육훈련 또한 위와 유사하게 조립 및 기술 
관련 기초 소양 교육 정도의 수준임

       - 이는 정성조사 결과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소통(언어), 잦은 이직으로 인해 중급 
이상 고숙련을 요구하지 않고 기본적 업무 수행을 위한 기초 소양에 집중될 수밖
에 없기 때문임

     l 업체의 59.7%가 외국인 근로자 채용과 관련한 정부·지자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
하였고 비자 발급 간소화 등 법적 제도 완화를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l 충남 지역 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의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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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환경 및 복리후생 확대가 가장 필요함. 사업주들은 충남 내 다수 대기업, 중견
기업 소재로 인해, 타 지역 대비 근로자들의 임금, 복지에 기대 수준이 높다고 평가
하고 있음

        - 근로자 정성조사 결과, 충원은 진행하고 있으나 업무적 어려움,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급여 등의 이유로 지원자가 없어, 퇴사자가 신입 인력에 비해 많아서 발
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l 인력 양성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기업 내 재직자 재교육을 통한 방식을 선호
함. 즉, 지역 내 훈련기관을 통한 기초적 능력을 보유한 인력 양성을 채용하여 기업 
내·외부에서 직무에 대한 심층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음

        - 사업주들은 2일~최대 7일 정도의 기간동안 전문 교육훈련기관의 위탁을 통해 업
무, 혹은 새로운 기술·기계와 관련된 교육, 대학 연계 교육 등이 필요함

        - 근로자들은 스마트팩토리와 같이 일정 부분 디지털 전환을 진행하려는 노력을 하
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기존 인력들이 관련 교육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큰 편으로 
디지털 전환 등 산업 변화에 대한 재직자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음

       - 또한, 전문가와 사업주는 훈련 방식으로 OJT 등 사내교육을 선호하였으나, 실제 근로
자들은 의미가 없거나 중요도가 낮다고 생각하여 고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사내교육
을 진행하되 기업과 재직자 모두에게 활용성 있는 교육이 필요해보임

     l 충남 지역의 우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취업 시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 가
장 필요하며, 이후 기업 지원정책 확대 등을 꼽아, 자금지원 및 기업 지원 등을 필
요로 함

     l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분야와 관련하여 신기술에 대한 대비는 20.9%가 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나지만, 대체로 신기술 관련 제품을 생산·개발하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
는 것으로 나타남 

        - 앞서 나온 이야기와 같이, 신기술 도입을 생각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재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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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어떤 방향으로 도입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여전히 계획단
계에 머물러 있거나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를 위해 기술지원 기업지원사업으로 제품고급화(생산공정 등 개선), 시제품제작
(설계, 시험, 제작)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사업화부문 기업지원사업에서는 업체마다 조금씩 달라지지만, 네트워킹 등의 교류나 
마케팅 부문과 같이 대외 활동을 통해 벤치마킹 등을 할 수 있는 모임이 필요함

       - 기술지원 부문과 사업화부문 두 가지 중에서는 기술 지원 부문을 가장 중요시 하
는 것으로 드러나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특성상 빠른 기술력의 변화에 대해 중
소기업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 있는 정책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l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는 고용 서비스보다는 고용 장려금을 선호하며, 전문가와 사업주는 
기업에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기업 지원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l 6대 지역특화산업과 비교해보았을 때,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이 갖는 주요 특징으로는, 
외국인 채용 계획이나 인력 수는 타 지역특화산업과 비슷한 편이지만, 정부·지자체에서 
외국인 채용 시 지원이 필요한 정도는 외국인을 채용하지 않는 석탄화력에너지 산업을 
제외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임

       - 단순 제조, 생산을 위한 외국인력 채용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는 편이며, 이직이 
잦더라도 새로 구하면 된다는 인식으로 인한 부분이며, 외국인보다는 내국인 전문
인력의 채용이 더 시급한 부분으로 사료됨




